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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국내 고구마 재배면적은 21천~23천ha(’16~’19) 수준으로 31만~37만톤이 생산되고 있으며, 생산량의 70%이상은 삶거나 구

워먹는 생고구마 위주로 소비되고 있다. 최근 고구마 말랭이, 빵, 칩, 페이스트 등 다양한 가공제품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

나 가공원료용 고구마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공원료용으로 사용할 고구마 논 재배 대량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

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 본 연구는 쌀 생산조정 및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 타 작물재배 전환 정책에 따라 가공

용 고구마 논 재배 기술 확립을 위해 수행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는 전남 무안의 벼 재배 논 포장을 임차하여 수행하였다. 논 재배 고구마 안정 생산을 위해 트랙터로 고구마 두둑을 만들

고 무피복, 투명배색필름, 그리고 생분해성필름 2종을 트랙터 부착용 피복기로 멀칭 한 후에 ‘대유미’, ‘신자미’품종의 묘를 

자주식 1조 정식기로 정식한 후 재배 관리하여 재배기간 120일, 140일에 수확하여 괴근 수량을 조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비닐 피복 종류별 괴근 수량을 조사한 결과, 120일 재배시 ‘대유미’ 품종의 수량은 투명배색(대조구) 필름 2,875kg/10a 대비 

생분해성 B사(투명배색) 12.7% 감소, 생분해성 O사(흑색) 5% 증수, 그리고 무멀칭 재배는 16.1% 감소된 경향이었으며 ‘신자

미’ 품종은 대조구 3,035kg/10a대비 생분해성 B사(투명배색) 10.8% 감소, 생분해성 O사(흑색) 1.4%, 그리고 무멀칭 재배는 

27.1% 감소된 경향이었다. 140일 재배 후 수량은 120일 괴근 수량 대비 ‘대유미’는 대조구 22.4, 생분해성 B사(투명배색) 

26.4%, 생분해성 O사(흑색) 29.2%, 그리고 무멀칭는 15.8% 증수된 경향이었고 ‘신자미’는 각각 13.0, 7.5, 1.4, 그리고 12.0% 

증수되었다. 수확 후 저장 중 괴근의 부패구율을 조사한 결과, 120일 재배 수확구는 수확 전 잦은 강우 및 폭우로 ‘대유미’, ‘신

자미’ 모두 부패구율이 높게 나타났다. 140일 재배하여 수확한 괴근의 경우는 ‘대유미’는 부패구율이 낮아 문제는 없었으나 

‘신자미’는 25∼43% 까지 높게 나타났다. 이러한 결과로 논 재배 고구마 안정 생산을 위해서는 투명배색 필름을 활용하여 140

일 재배 후 수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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